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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현대그룹 미련 버리지 못했다!
정상영 회장, “제3자 인수 좌시 못한다” … 제2 경영권 다툼 가능성

최근 현대상선의 외국인 지분비율이 급등한 가운데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현대그룹의 3자 인수는 용납

할 수 없다”고 발언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상영 명예회장은 12월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매집 뒤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재판의 첫 심리에서 “현정은 회장이 현대그룹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한 분쟁은 없겠지만 외국

인이나 제3자가 인수를 시도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그룹 경영권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겠다는 취지이냐”는 재판부 질문에도 “그렇다”고 분명히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는 “정몽헌 현대 회장 사망 뒤 외국인의 경영권 인수합병(M&A) 시도 

때문에 빚어진 일로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손때가 묻은 현대그룹을 지키려는 취지에서 문중 어른으로서 

방향을 잡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상영 명예회장은 외국인이나 제3자가 현대상선 등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공격에 나서면 현대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우호주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KCC는 “정상영 명예회장이 정몽헌 현대 회장 사후에 현대그룹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취지를 설

명하는 과정에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KCC가 현대그룹 경영권 보호를 명분으로 게버린 트레이딩(7.42%), 스타뱅거(6.39%) 등 

현대상선의 주요 외국인 투자자들과 손을 잡으면 제2의 경영권 다툼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

다.

현대상선은 현대아산, 현대택배, 현대증권을 거느리고 있는 사실상 지주회사로 현대상선을 인수하면 나머지 

3개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KCC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1.47%, 현대상선 지분 6.26%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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